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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5.70'  흔들리는 L G 치리노스…염경엽 감독 "아직 정상 궤도 아냐" 

등록 2026.05.22 17:00:15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6 신한 SOL KBO리그가 개막한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경기, 1회초 LG 선발 치리노스가 투구하고 있다. 2026.03.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는 올 시즌 에이스 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령탑도 "아직 정상 궤도가 아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염경엽 LG 감독은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치리노스가 정상 궤

도에 올라왔다고 보기 힘들다. 21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도 볼이 너무 많았다"며 "힘든 경기가 될 수 있는 시점에서 위기

를 잘 넘긴 것 뿐"이라고 진단했다. 

KBO리그 입성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 30경기에서 13승 6패 평균자책점 3.31을 작성하며 에이스 역할을 했던 치리노스는 올

시즌 7경기에서 2승 3패 평균자책점 5.70에 머물렀다. 

시즌 개막전이었던 3월 28일 KT 위즈전에서 1이닝 6피안타 1볼넷 6실점으로 난타당한 치리노스는 이후에도 아쉬운 투구를

이어가다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고, 4월 22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가 이달 9일 복귀했다. 

복귀 이후에도 '에이스'라는 칭호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KIA전에서도 승리 투수가 됐지만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5⅓이닝 동안 홈런 한 방을 포함해 안타 4개를 맞았고, 사사구도 4개나 내줬다. 



염 감독은 "스위퍼의 스트라이크 비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다고 빼면 투구 패턴이 너무 단조로워진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구가 좋은 투수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보니 또 다르다. 야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LG는 이날 경기 선발 라인업을 구본혁(유격수)~박해민(중견수)~오스틴 딘(지명타자)~문정빈(1루수)~박동원(포수)~송찬의

(좌익수)~이재원(우익수)~이영빈(3루수)~신민재(2루수)로 구성했다. 

주전 유격수 오지환과 붙박이 리드오프 홍창기가 빠진 것이 눈에 띈다. 

오지환은 몸 상태가, 홍창기는 휴식이 이유다. 홍창기의 경우 올 시즌 40경기에서 타율 0.197(137타수 27안타)에 그치며 부

침을 겪고 있다. 

염 감독은 "오지환은 엉덩이 쪽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 대타로는 출전이 가능하다"며 "홍창기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타격감이 오락가락하면 본인들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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